
만도지부 90% · 원주지회 94.9%

압도적인 찬성, 조합원의 의지를 확인했다.
만도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0%, 원주지회는 94.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13차례의 교섭에도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은 
사측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노동조합에 더 강력하게 투쟁하라는 조합원들의 분명한 명령이다.

쟁대위 체제 전환, 이제는 행동으로!
만도지부는 10월 8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원주지회도 쟁대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쟁대위 결정에 따라 임·단협 타결 시까지 잔업·특근, 조출, 중식 작업을 
전면 차단하고, 확대간부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와 투쟁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번 투쟁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다. 전 조합원이 쟁대위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한마음으
로 동참할 때 교섭의 힘은 더욱 커진다. 조합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회사의 성장만큼 직원들의 삶과 처우도 나아지고 있는가? 

회사의 실적은 성장, 하지만 직원들의 미래는 불안하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 회사의 성장은 직원들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사측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실질적인 교섭안으로 답해야 한다.

HL만도 2021 ~ 2025년 연결기준 매출·영업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6조 1,474억➜9조 4,548억 2,323억➜3,571억
+53.8%(증가) +53.7%(증가)

2026년 1, 2분기 매출액 2026년 1, 2분기 영업이익
약 4조 8,070억 약 2,006억

“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타 노조 가입 강요” 법적 대응 한다.

조합 탈퇴 회유와 무노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해 온 옆자리 동지들을 생각합시
다! 흔들리지 말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끝까지 함께 갑시다. 조합원의 자주적인 노조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산별 전환 정착!!

안정적 노동조합!!

조합원 권익향상!!

함께하는 길
md.kmw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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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HL만도를 떠나는가?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영,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이직·퇴직률 자료를 보면 HL만도는 2024년 17.4%로 나타났다. 
제시된 자료에서 현대모비스 6.3%, 현대자동차 4.9%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는가?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직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은 아닌지 회사는 냉정
하게 돌아봐야 한다. 
회사가 직원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
고 합리적인 대우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한다면, 직원들도 자부심과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에 함께할 것이다.
직원을 비용으로만 볼 것인가,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볼 것인가.

회사의 성장은 직원들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이제는 실적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성
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임금·복지 개선과 고용안정으로 답해야 한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경영에는 미래가 없다.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오래 
일하고 싶은 회사,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다!

원주지회 94.9%의 뜻, 하나 된 단결로 임·단협 승리하자!
회사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지 맙시다! 조합 탈퇴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평생을 함께 일해 온 후배 동지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의 특근 통제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마지막까지 
쟁대위 지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순간의 작은 욕심과 개인의 이탈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
니다. 나 하나보다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합시다!

94.9%의 뜻을 행동으로! 회유에 맞서고, 이탈 없이 하나로!

작지만 강한 노동조합, 2026년 임·단협 투쟁 승리하자!


